
구상과 비구상의 작업과 함께 산수ㆍ불
화 등 다양한 작업을 동시적으로 선보인 박
주남 작가가 3월 29일까지 충남 보령 갤러
리탑에서 불화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박주남 작가는‘관세음의

노래’‘영산회상도’‘지장보살도’‘월인천
강지곡’‘법계’‘아미타 정토삼부경’등
20여 점의 불화를 선보인다.
전시에서 박주남 작가는 현실에 대한 집

착이나 도피가 아닌 중도적인 초월의 세계
를 그의 작품에서 구현하고자했다. 그는 불
교와 노장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삶과 예술
적 합일을 추구한다. 
박주남 작가는“이번 전시에서는 불화에

서 채색과 필선에 의한 수묵 표현방식을 주
된 표현기법으로 불화를 그렸다. 화면을 분
할해 다양한 이미지들을 조형화 시켰다”고
설명했다.
충남 보령에 거주하는 박주남 작가는

3~4평 남짓한 화실에서 보령의 산과 강을
무대로 화폭을 그리는 향토작가이기도 하
다. 
박 작가는 덥수룩한 수염에 전통 개량한

복을 입고 도인처럼 생활한다. 온화하고 친
화감 있는 작가의 성품처럼 그가 추구하는
화폭의 세계도 화려하지 않으면서 깊은 샘
처럼 늘 새롭다는 것이 주위의 평이다.
충남보령에거주하는박주남작가는 3~4

평 남짓한 화실에서 보령의 산과 강을 무대

로화폭을그리는향토작가이기도하다. 
붓 끝에 피어나는 그의 섬세한 그림체는

실제적이면서도 영원히 퇴색되지 않을 것
처럼 선명하다. 
비록 작은 산 동내에서 칩거하고 있지만

박주남 작가는 8회의 개인전을 비롯해 그룹
전을 통해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 환경미술대전, 대한민국 현
대 여성미술대전 등 전국 미술협회와 공모
전 등에서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직을 맡고
그룹전을 통해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선(禪)이나 정토사상에 관심을 둔 박 작

가는 불교적 이해와 실천을 바탕으로 불화
를 그리며 단청과 이를 변용한 작품도 꾸준

히 발표해오고 있다. 박 작가는 전통적으로
궁궐이나 사찰에 채설(彩設)되던 단청도
직접 목조건축물의 부재에 출초, 채색해 제
시함으로써 전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박주남 작가는 2008년에 전국의 명승지

로 알려진‘달이 솟는 도갑사’, ‘칠갑산 장
곡사’, ‘조계산 대각암’, ‘상왕산 개심사’,

‘신원사의 봄’등 주로 사찰을 작품소재로
그렸다. 
특히‘달마산 도솔암’같은 그림은 필묵

의 파격성과 절제미를 잘 보여주는 작품으
로 그가 진실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화상처
럼 사실주의에 충실함을 엿볼 수 있어 신선
함을 더했다.
박 화백은“예술세계는 자연의 진실을

캐고자 하는 작업과 같다. 예리한 붓끝으로
가슴을 후비 듯 섬세하고 치밀한 혼신의 정
렬이 필요하다”고“이번 전시도 혼신의 힘
을 다해 불화의 다양한 이미지를 조형하고
자 했다”고 말했다. 

이나은기자oasis1983@hyunbul.com

212012년 3월 28일수요일 / 불기 2556년제 881 호

향토작가 박주남이 그린 불교

관세음의노래, 한지수묵채색 관세음의노래, 88×55㎝, 한지수묵채색 월인천강지곡, 70×55㎝, 한지수묵채색

천경해원(天鏡海源; 1691~1770) 스
님은 대둔사에 주로 주석했다. 스님은
글 잘하는 사람으로 서울에까지 소문났
고 시에도 조예가 깊어 천재였다는 소
리를 들었다. 또한‘선은 깨달아 들어가
는 것이고 시는 신해가 귀한 것’이라 하
여 선시일여의 시관을 피력했다. 이 시
는 공(空)과 유(有)의 이집(二執)을 파해
두 변에 떨어지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
다.
용수는 <중론송(中걩頌)>에서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공한
것이지만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가명을
세워 공이라 한다고 공의 도리를 설명
했다. 1ㆍ2구에서 보여주는 공의 실체
이기도 하다. 
모든 법은 인연에 의해 성립돼 존재

한다. 이 유(有)는 인연화합에 의해 생
겨났으므로 본래 자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 것이다. 스님은 공과 유는
상즉의 관계로서 공은 유이기 때문에
참된 공으로 성립되며 유는 공에 의해
그 실체를 확보하는‘공유쌍존(空有雙
存)’을 우선 읊었다. 그러나 이 이집(二

執)을 벗어난 공과 유일지라도 모두 도
가 아닌 것이기에‘공과 유를 쌍으로 봉
하지 말라’는‘공유쌍견(空有雙遣)’을
제시해 진공묘유(眞空妙有)조차도 집착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하다든가 있
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분별이요,
도와 어그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님은‘비유유’와‘불공공’이라는

언어의 중첩을 사용해 부정을 통한 절
대긍정의 효과를 낳았다. 반면 비(非)ㆍ
불(不)과 쌍(雙)ㆍ이(二)의 동의이어(同
意굋語)를 같은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중첩에서 오는 단조로움을 해소시키기
도 했다. 또한 유유와 공공의 같은 자리
배치는 문자의 뜻을 시각적 이미지로
전환시켰다. 내용이 비록 선리적이기는
하나 직관이 어
우러져 있는 오
처(悟處)와 신해
(神解)가 일여
(一如)한 맛을
보여주었다. 

중국 네팔 대만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불교국가를 비롯한 동남ㆍ북아지역의 목
조유물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2012년

7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기증관 가네
코 가즈시게실에서 테마전‘아시아 나무에
담긴 이야기’를 개최한다.
이번 테마전시는 일본의 가네코 가즈시

게 아시아민족조형문화연구소장이 기증한
아시아 민족조형품 1000여 점 중에서 선별
한 목조형품 40여 점을 전시한다.  
가네코 가즈시게 선생(1925년 생)은 아

시아 여러 민족의 역사와 삶이 담긴 아시아
민족조형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와 수집에
평생을 바쳐온 인물이다.

이번에 열리는 전시에서는 아시아 각 지
역의 독특한 나무문화를 통해 아시아인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시는 두 개의 주제로 구성돼 미얀마 캄

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
리핀 타이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유물들과
네팔 티베트 중국 타이완 등 동북아시아 지
역의 유물들을 소개한다. 
제1부‘나무와 함께 한 아시아인’에서는

아시아 여러 민족의 생활용품인 나무그릇
과 함께 예술품과 독특한 칠기문화를 보여
주는 유물이 전시된다. 
제2부‘나무에 담긴 신앙과 종교’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아시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에 기반을 둔 토속 신앙과 함께 힌두

교ㆍ불교ㆍ이슬람교 등이 공존하는 다문

화 지역인 아시아지역은 다양한 신들이 여
러 모습으로 그들 곁을 지켜왔다. 아시아인
들은 나무 자체를 영혼을 가진 정령으로 여
겼을 뿐 아니라 나무에 신의 이미지를 담기
도 했다. 불상과 경전을 담는 상자, 부처님
에게 바치는 공양구 등도 나무로 제작했는
데, 나무 바탕 위에 화려한 옻칠과 금칠을
하고 다양한 무늬와 표현기법으로 장식했
다. 또한 종교 관련 이야기들을 담은 병풍
및 벽화 등도 제작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아시아의 각 지역에

뿌리내린 독특한 목조형문화와 전통은 오
늘날까지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전
시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여러
민족의 조형의식을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2077-9000 이나은기자

공하지 않은데 공하다

아시아지역 독특한 나무문화 전시

불탑의형태를본떠만든불교공양구인흑칠주
칠 합(黑漆朱漆盒). 캄보디아 크놈펜 크메르족
19세기, 높이35.5㎝, 국립중앙박물관소장

3월 29일까지

보령 탑 갤러리서 불화전

문화

원법스님(운문사중강·조계종교수아사리)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천경해원 선사의‘도관 스님에게 차운함 [次道寬上人]’

我今非有有 (아금비유유)
君亦不空空 (군역불공공)
空有雙非道 (공유쌍비도)
休將二見封 (휴장이견봉)

나는 지금 있지 않은데 있고
그대 또한 공하지 않은데 공하다. 
공과 유 모두 도가 아니니
두 소견으로 봉하지 말라

7월 1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나는 산산이 부서진 인

간성을 다시 회복하고 지난
수천년 동안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인류애의
복구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작
품 활동을 하고 있다. 내가
신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신
이 나를 보는 것인가?”
삼청동 스페이스선+은 3

월 추천작가전으로 박경범
작가의 조각전‘Encounter
with God’을 3월 29일까지
연다. 
박경범 작가는 개인전에서 신과 인간

의 기원 및 우주의 근원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은 조각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
이다.
박경범 작가는 동국대 예술대학 조소

과와 동교육대학원을 졸업했
다. 1985년 부터 수많은 전시
를 통해 자신의 작품세계를
끊임없이 대중 앞에 선보여
왔다. 

각 전시 작품은 신들의 결
합을 보여주고 있으며 조각
가 박경범은 이러한 구성을
통해 인간의 심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형상화하고자
했다.
박경범 작가는“문명 발전

에 많은 문제들과 현대 사회
가 안고 있는‘폭력 섹스 마약’등이 이
제는 현대인들의 우상과 종교처럼 인식
돼 가는 현실을 고발하려고 했다”고 말했
다. 

이나은기자

선스페이스 박경범 추천작가전
‘Encounter with God’3월 29일까지

불교·노장사상추구한중진작가

‘관세음의노래’‘영산회상도’등

중도적인초월의세계수묵으로

‘Encounter with God’, 브
론즈, 2011년

귀사문석(             ) 만능미니온열매트!늘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쑤시며
깊은잠못자는여러분을위한희소식!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8㎝]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45㎝×세로32㎝×높이(뒷면) 6㎝]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허리가무리없이바르고자연스럽게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용이하며, 어느곳에서도쉽게수련할수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
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않습니다. VIP형은하단부분은최고급폴리우레탄으
로균형을잡았으며, 상단은신소재최고급메모리폼을내익하
여자연스럽게자세를더욱더안정시켜줍니다. 

세계최초수련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기기반반

인간의 기본 체온은 36.5℃인데 1℃ 떨어지면
저체온(冷氣)이 되어면역력이 30%↓된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방안의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호입니다 귀사문석(              ) 이란???
귀사문석은 흑녹옥이라고도 하고, 비취라고도 하는 아주 희귀한 보석이다.  
귀사문석은 의학적인 면에서 볼때 다음과 같은 효능이 있다.

1.원적외선 방사율이 아주 높다 : 귀사문석을 약 40℃의 열을 가하였을 때 원적외
선이93%이상 방사 된것이 증명되었다.(한국 건자재 시험연구원, 원적외선 응용평
가센터에서 테스트한 결과)

2.귀사문석은 氣를 잘 돌게하는 역할을 하는데 기존의 옥보다 3배이상의 많은 氣가
방출되는 천연의 강력한 방사체이다.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귀사문석은 그 대체효과가
매우 높다.

3.귀사문석은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항균효과는 86%에 달한다. 
또한 귀사문석은 냄새 제거능력이 있는 신비한 광석이다.

온열매트의의학적효과
건강한 사람의 평군 체온은 섭씨 36.5℃이다. 그런데 1℃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즉 냉증 또는 저체온이 되면, 자율신경중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
면서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줄어 각종 질병을 일으킨다. 특히 체온이 35℃로
내려가면 암세포가 증가할 수가 있다. (우리 신체에선 매일 3천개-1만개의 암세포
가 만들어지지만 면역력 덕분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 냉증(冷症) 즉 저체온이 되
면, 그 증상으로 손과 발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다. 그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로 고생도 한다. 또한 당분, 지방 등 영양소의 흡수율을 떨어
뜨리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구를 세바퀴나 돌 수 있는 9
만km의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적혈구가 엉기는 현상은 저체온에 그 원
인이 있다. 그러므로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세포 안에 충분히 열이 전달되도록 하면
적혈구의 엉김현상은 쉽게 해결할 수 있다.실제로 원적외선을 이용해 신체 내부까

지 골고루 열을 가하면 즉시 엉켜 있던 적혈구들이 원상회복 된다. 그래서 고지혈
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생명의빛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충의 온도상승, 미
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
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
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50cm

←

귀사문석온열매트와
귀사문석베게를함께드립니다.

■제 조 원 : (주)국민메티컬 / 경기 양주시 율정동 115번지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광명시 광명7동 305-50
■문의전화 : 02)2681-8122 선재생활건강(주)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 두한족열(頭寒足熱) : 
머리는 차갑게(귀사문석 베게
발은 뜻하게(귀사문석 온열매트)

※ 낮에는 의자나 쇼파에,  
밤에는 침대나 요 위에 놓고
하루 24시간 찜질을!

→ 1m   ←


